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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근절캠페인

광광주주 동동구구 어머니포순이

봉사단은 11월 2일 광주

고교 앞에서 학교폭력 근

절캠페인을펼쳤다. 

실버문화한마당

전전북북 전전주주시시지지회회는11월1

일서원노인복지관에서경

로위안잔치를벌이며나눔

봉사활동을실천했다.

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

전전남남 영영광광군군 어머니포순

이봉사단은 10월 28일 영

광읍 물무로 생활체육공

원에서 아동안전지킴이

캠페인을벌였다.

해상케이블카봉사

전전남남 목목포포시시지지회회는 10월

26~27일 어민동산과 덕

인초교에서 관광객들을

대상으로 해상케이블카

봉사활동을펼쳤다. 

지역축제자원봉사

전전남남 화화순순군군지지회회 여성회

는 10월 25일 남산공원에

서 열린 국화축제장에서

안내봉사활동을했다. 

이·미용봉사

전전북북 완완주주군군지지회회는 10월

25일 화산면 은혜의 집에

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

벗나눔 및 이∙미용 봉사

활동을벌였다. 

환경정화활동

전전남남 함함평평군군지지회회 여성회

는 10월 25일 함평군민회

관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

동을펼쳤다. 

통일안보견학

전전북북 전전주주시시지지회회 조직간

부및회원들은10월21일

진도 명량대첩비와 울돌

목을견학했다.  

경찰청장감사장수상

전전북북도도지지부부 진규식 회장

은10월21일전북도청대

강당에서 열린 제74주년

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

청장감사장을수상했다.

전남도지부, 국리민복실천다짐한마음등반대회

김수용회장, “국리민복실천통해국민안보파수꾼의역할다할터”

전남도지부(회장 김수용)는 11월 12일 고하도스

테이션 케이블카 광장에서 김수용 회장, 심인섭

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장 등 내빈과 산하 시∙

군지회 조직간부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

데‘국리민복 실천다짐 한마음 등반대회’를 개최

했다.

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역과 계층 갈등, 이

념갈등해소와국민통합, 국리민복실천에앞장설

것을다짐했다. 

김수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“회원 여러분들이

각자의 위치에서 국리민복 실천을 통해 국민안보

의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자총의 이미지를 심어주

는데노력하자”고말했다.

‘가짜뉴스근절’미디어교육 완주군-칠곡군화합한마당

|전북완주군지회 ||전북도지부 |

전북도지부(회장 진규식)는

10월 28일 광주시청자미디어

센터에서 진규식 회장을 비롯

한 조직간부 및 회원 40명이 참

석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

절을 위한 미디어 체험 교육을

실시했다.

이날 참가자들은 영상뉴스

만들기, 1인 미디어 제작 등 실

제 방송제작 프로그램을 체험

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

였다.

전북 완주군지회(회장 강영

호)는 10월 23일 경북 칠곡군

지회 회원 45여명을초청해 상

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화합

한마당행사를가졌다.  

영∙호남 교류사업의 일환으

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

자들은 양 지역 간의 정보 등을

공유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

시간을가졌다. 양지회는2006

년 자매결연 이후 매년 화합 한

마당행사를이어오고있다. 

안전운전‘엄지척’캠페인

|전남영광군지회 |

전북전주·진안-전남곡성군지회, 영령들의숭고한뜻되새겨
전남 영광군지회(회장 김선옥) 조직간부

및 회원 25명은 10월 30일 영광읍 만남의

광장, 영광터미널시장 일대에서 안전운전

엄지척캠페인을실시했다. 

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‘전 좌석 안전

띠, 가족생명 지킴이!’, ‘불법 주정차, 생명

을 위협합니다!’, ‘무단횡단, 자살행위!’등

의 피켓을 들고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확산

을위한활동을벌였다.

전북 전주시지회(회장 박명진)는 11월

4일 교동 군경묘지에서 박명진 회장을

비롯한 조직간부 및 회원 70여 명이 참

석한가운데제39회자유수호희생자합

동위령제를거행했다. 

진안군지회(회장 배병선) 회원 170명

은 10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2층에서

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

넋을 위로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렸

다. <사진>

전남곡성군지회(회장서호)도10월24

일 곡성읍 학정리 반공위령탑에서 위령

제를 개최,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이 된

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로

다짐했다.

제39회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


